


당신은 천국이나 지옥 둘중 하나를 선택해
야만 합니다.

당신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?
당신이 결정을 내리기전 이 진리들을 숙고하십

시오:
1.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 하나님을 만나

야 합니다. “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
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
니 (히브리서 9:27).”

2.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첫
사람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갖고 죄인으로 

태어났고 죄속에서 났습니다. “내가 죄악 중
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
를 잉태하였나이(시편 51:5).” “그
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
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
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
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
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
느니라 (로마서5:12).”



3. 그러므로 사람은 그의 죄때문에 마귀의 노
예입니다.  “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
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
의 종이라…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
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
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                    
(요한복음 8:34, 44).”

4. 어느 누구도 선행이나 선서나 약
속이나 사람이 만든 철학이나 종교
로 죄에서 떠나지 못합니다.  그는 노예이며 스
스로 자신을 속죄하지 못합니다.   “아무도 자
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
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그들의 생명

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
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                   
(시편 49:7,8).”
5.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 정결

하지않은 어느누구도 어떤것도 
하나님앞에 설수 없기때문에 하나님

이 내리시는 마지막 심판은 불못에서 모든죄인



이 영원토록 받아야하는 벌입니다.“죄의 삯은 
사망이요 (로마서 6:23).” 

 비록 모든사람들이 죄인이고 마귀의 노예지만 
하나님께선 비교할수 없는 사랑으로 
믿고 이러한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사
람들에게 심판으로부터 피하게 하셨
습니다
1. 당신은 죄인이며죄로부터 떠나고 

죄들을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회개하십시오.  “
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
이 함을 받으라(사도행전 3:19).”  “만일 우리가 
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
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
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
요 (요한일서 1:9).”

2.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당
신의 구원을 위해 성경말씀을 믿으
십시오.  “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
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
으심으로  (로마서 5:8).”   



3. 비록 당신이 믿을때 당신이 모든 죄로부터 용
서를 받았지만 아직 죄성을 갖고있는 옛사람이 
죽고 묻힘으로 당신이 새삶을 살기위해 물로 세
례를 받아야합니다.  “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
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
되었나니 (로마서 6:4).”

4. 그후에 당신은 성령님의 세례를 받을수 있습
니다.  당신이 죄속에서 마귀를 섬기
기위해 능력을 얻었던것같이 하
나님께서도 그분을 의와 거룩함
으로 그분을 섬길수있게 성령님
을 통하여 강하게 하실것입니다.  
“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
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
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
되리라 하시니라 (사도행전 1:8).”



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.
지옥:  나는 내 죄속에서 마귀를 계속 섬기기로 결
정한다. 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준비하
신 속죄를 거부한다.  그러므로 나는 탈출할수 없
는 지옥에서 영원히 거하기로 결정했다.  “저주를 
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
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
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  
 (마태복음 25:41).”
천국:  저는 하나님께서 마
련하신 주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
있는속죄를 믿음으로 마귀와 마귀의 종살이로부
터 탈출하기로 결정합니다.  저는 거룩하고 의로
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.  저는 
하나님께서 약속하신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룩
한 나라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.  “잘하였도다 
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
지어다 (마태복음 25:23).”




